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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
로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기관의 유형과 지원형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복합활용성과와 기술을 수용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을 추진한 380개기업을 대상으로 OLS 및 NBR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
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을 복합 활용 할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외부기술도입의 항목에 따라 기업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성장단계가 초기일수록 산업이 
안정화되는 영역의 기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차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과 기
업의 외부기술을 도입전략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음이항회귀분석,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복합활용, 경영성과

Abstract  In order to commercialize technology, Korea is continuously fostering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and it is composed in various forms. However, there are limited studies on corporat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ype of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specialized institution and the type of support.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combined utilization performance and performance of companies that have adopted the technology by classifying the types of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on 380 companies that promoted the introduction and use of external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combined use of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has different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items of external technology introduc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arlier the industrial growth stage is, the higher the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this study, implications of strategies for the use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introduction of external technologies of the company were presented at the corpor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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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핵심역량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업은 지속적
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급변하
는 경쟁환경에서 신속한 기술의 확보를 위한 보유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부 기술 및 지식의 확보를 통한 개방형 혁신
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1].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기술이전은 기업이 부족한 기
술을 외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광의의 개념
으로 기술이전은 Licensing․Spin-off․공동연구 등 다양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2]. 협의의 개념으로 기술이전은 
민간부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용자간 별도의 대가지불을 통해 거래되는 
Licensing을 의미한다[3]. 협의의 개념으로 기업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은 기술제공자가 주로 공공연구기
관이 된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주요 기능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4].

우리나라도 공공연구기관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
전 지원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을 제정(‘00년)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성과향상과 관련된 연구는 외부기술의 원천이 공공
연구기관인 경우가 다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간의 
연구에서는 기술수용자인 기업 측면이 아닌 주로 기술이
전 전문기관 등 기술제공자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구
성요소 측면에서 다수 연구가 이루어졌다[5-7].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기술특성․기술제공자와 기술수
용자간 중개․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8].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기술과 지식의 원천을 
외부로부터 탐색하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은 보유기술의 
확산 및 연구역량 향상 등 문화․사회적 목적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9]. 
따라서 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향상과 관련된 연구
는 기술수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0]. 

그러나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업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시도는 다소 
희귀한 상황이다. 이는 첫째, 기업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연구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

실적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
정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데이터의 확
보에 대한 한계로 인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연구는 
주로 기업이 아닌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등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실제 외
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
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의 활용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후 실제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매출향상 등 경영성과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조사한 연구데이터가 매우 희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제품개발을 통한 경쟁우위 및 핵심역량확보이
다. 기업의 운영목적은 이윤추구이므로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화, 즉 매출향상 등 경
영성과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의 성과
로 신제품 개발 그 자체와 특허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이
는 기술이전이 사업화 까지 연계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
으로, 제품개발과 특허창출과 같은 성과가 기업의 매출향
상 등 경영성과와 귀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연계
되는 성과도출에 관한 연구 중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전
문기관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다. 이는 기술수용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기술이전의 중개와 사업화를 이끄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중개 및 사업화 기관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
제 전문기관의 활용성을 고려한 연구가 시도 되지 않았
다. 즉, 기술이전부터 사업화 성공의 과정에 전문성에 따
라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기관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활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더불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관점이 아니라 기
술을 수용한 기업차원에서 외부기술수용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즉, 단순히 제품개발과 특허창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실
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개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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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ansfer)과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되어 있는데, ‘기술이전’양
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
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
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11].

기술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
한다[11]. 구체적으로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를 개발·생산·판매 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개념은 서로 구분되어 있으
나, 실제 기업입장에서는 기술이전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이전이라는 과
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서로 밀접하
게 연결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분
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
용하여 제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련
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은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용자간 이전활동의 대상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그러나 이전대상
으로서의 기술은 기술수용자인 기업이 자체개발한 결과
가 아닌, 제3자인 기술제공자가 개발한 결과이므로 별도
의 이해과정을 필요로 한다. Khalil(2000)은 문서화되고 
정형화된 명시적 기술(Codified Technology) 일수록 
제3자에 대한 전달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12]. 이는 
기술의 복잡성과 연관이 있는데, 기초연구결과와 같이 기
술적 원리 또는 제품화 등 응용이 어렵고 완성도가 낮은 
기술일수록 기술이전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진다[13]. 따라
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이전받을수록 기업은 이해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개발기간을 줄이게 되므
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14].

2.2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2.2.1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정의 및 현황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개인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
도록 돕는 기관으로써, 운영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
한 전문기관은 목적과 설치법령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대체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
산권 취득과 유지,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중계 및 
이전, 기술실시 및 사업화, 기술평가, 기술자금확보 및 투
자, 기술활용 등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조직에 따라 일부 상이
하다.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해
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서
술되어 있는데,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
직, 사업화 전문회사 등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에 
속한다[11]. 그리고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이전을 돕기 위한 지원조직까지 포함한다
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의해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15].

먼저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
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
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
선,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
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11]. 1̀8년도 기준 공공기관/산
학협력단 20개 기관, 테크노파크 17개 기관, 민간 기술
거래기관 108개 등 146개의기술거래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공공연구기관에 기
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써, 공공
연구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11]. `18년도 기준 총 301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150개 대학, 공공
연구소 151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
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사
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11]. `18년도 기준 33개의 사업화전문회사 지정되어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
석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15], 1̀8년도 기준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369개 업체,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14개 업
체, 특허관리, 대행 전문업 62개 업체, 기술개발 투자, 융
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20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다.

2.2.2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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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활동부터 기술이 권리화 되고, 기업에 이전 
및 사업화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
식이 요구된다.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을 단순히 이전 뿐
만 아니라 기술가치분석, 평가, 마케팅, 계약 등에 대한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마찬가지로 사업화의 경우도 성공
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자금, 생산,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술의 습득, 활용,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
되고 있다. 

더불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용자간의 갭을 최소화 하
고, 둘 간의 긴밀한 협동 및 상호작용 등 네트워크를 강
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3 기술이전과 기업성과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는 개방형 혁신 이

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외부의 기술성
과나 아이디어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말한다[16]. 
Chesbrough(2006)는 개방형 혁신 통해 혁신비용을 줄
이고,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17].

Fig. 1. Open Innovation[1]

개방형 혁신이 새로운 이론은 아니지만 2000년대 들
어 지식환경의 변화로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중요해지
면서 나타난 새로운 혁신 패턴으로 개방형 혁신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18]. 

개방형 혁신은 내향형 혁신과 외향형 혁신으로 구분되
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기술이전·사업화는 내향형 
혁신에 속한다. 내향형 혁신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얻는 
것을 말하고, 외향형 혁신은 기술을 외부로 보내 다른 경
로의 사업화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Oerlemans et 
al.(1998)는 기업 내·외부 자원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혁
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19], 
Laursen & Salter(2006)의 연구에서는 자원의 개방을 
통해 외부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획득하게 되면, 혁신성
과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20]. 

반면 개방형 혁신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한다.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화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부의 기술역량을 낮추고 외부
의 의존성이 확대되면서 기술혁신성이 떨어지거나, 기술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즉 기술이전비용, 기술체득
비용, 사업화 비용 등이 생각보다 높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21].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활용이 성과
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
를 설정하였다.

먼저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의 경우, 대학·
연구소 TLO, 공공지원기관, 민간기술중개·마케팅 기업, 
특허법인·컨설팅기업의 복합 활용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성과는 기술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과 기업성과에 관해서는 일
부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윤장호(2017)는 기술이전·사
업화 전담조직이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
며[22], 정명선(2017)에서도 기술사업화 조직이 경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3]. 하지만 아직까
지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1)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1-1)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이 기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1-2)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외부기술의 도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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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자 외부기술도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외부기술도입비중, 외부기술도입금액, 외부
기술도입애로사항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Oerlemans et al.(1998), Laursen & 
Salter(2006)의 연구에서 외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의 혁신을 활성화 시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낸다는 주장
[19, 20]을 확인하는 동시에 강진아(2011)의 연구에서처
럼, 기업의 기술도입비용과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갖는다는 상반된 주장
[21]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기업이 외부기술의 수용은 성과에 영향을 줄 것

이다.
(H2-1) 기업의 외부기술도입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1-1) 기업의 외부기술도입은 기업의 기술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1-2) 기업의 외부기술도입은 기업의 경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2) 기업의 외부기술도입비용은 기업의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2-1) 기업의 외부기술도입비용은 기업의 기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2-2) 기업의 외부기술도입비용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3) 기업의 외부기술도입애로는 기업의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3-1) 기업의 외부기술도입애로는 기업의 기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3-2) 기업의 외부기술도입애로는 기업의 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분석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한

국산업기술진흥원이 조사한 「기업 외부기술 도입 및 활
용 추진현황 조사」로써,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성과를 측
정하는 조사이다.

총 434건의 조사결과물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
부 문항에 미응답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기업을 
제외한 380개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조사되어 2017년 발표된 자료로써 
2015년 기준 기업의 성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은 기업성과로 경
영성과와 기술성과를 사용하였는데, 기업성과는 2015년 
매출액을 활용하였으며, 기술성과는 2015년 기준 누적 
특허 등록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써 기술이전·사업화전문기관 활용정
도와 외부기술도입비중, 외부기술도입금액, 외부기술도
입애로정도를 활용하였는데,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활용
정도는 외부기술도입 및 사업화를 위해 활용한 전문기관 
의뢰 수를 활용하였고, 외부기술도입비중은 최근 3년간 
제품·서비스개발 및 생산·공정개선을 적용한 기술 중 외
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또한 외부기
술도입금액은 외부기술도입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기술
도입비중을 활용하였고, 외부기술도입애로정도는 기술도
입 장애에 대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성과에 주는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
구개발인력 비중, 연구개발비 비중, 산업성장단계, 산업
변화속도, 산업안정도, 기업조직규모, 산업내기업위치, 
종업원수, 기업유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개발인력 비
중은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인력수를 활용하였고, 연
구개발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활용하
였다. 산업성장단계는 도입/성장/성숙/쇠퇴의 4점척도로 
활용하였으며, 산업변화속도와 산업안정화는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기업 조직규모는 대기업 유무를 활용하였고, 
산업내 기업위치는 후발기업~선도기업 까지의 5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종업원수는 전체 종업원수를 활용
하였으며, 기업유형은 KSIC기준 기업유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 및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Indepen
-dent 

variabl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
on institution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ional utilization

▶

Introduction of 
external 

technology

Percentage of external 
technology introduced
External technology 
introduction amount

Difficulties in introducing 
external technology Technical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Control 
Vari

-ables

R&D 
characteristics

Percentage of R&D 
Personnel

Percentage R&D Cost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dustrial growth stage
Industry change speed
Industrial stabilization

Corporate 
characteristics

Enterprise Organization 
Scale

Company location in 
industry

Number of employees
Enterprise Type

Fig.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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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ve. Std. Err.
Corporate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22.83 67.44

Management performance 32878 169801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ion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ional 

utilization
1.52 1.01

Introduction of 
external 

technology

Percentage of external 
technology introduced 20.72 19.20
External technology 
introduction amount 16.60 19.94

Difficulties in introducing 
external technology 17.04 9.35

R&D 
characteristics

Percentage of R&D Personnel 32.58 24.90
Percentage R&D Cost 57.34 560.60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dustrial growth stage 2.30 0.78
Industry change speed 3.21 0.73
Industrial stabilization 3.47 0.91

Corporate 
characteristics

Enterprise Organization Scale 3.25 0.61
Company location in industry 3.63 1.09

Number of employees 68.98 124.36

Table 1.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utilization variable

3.3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추정하

는 최소자승법(OLS)의 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
(NBR)을 활용하였다. 먼저 OLS모형은  로 
표현되며, 는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를 활용하였으며, 
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를 활용하였다.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특허와 같은 가산자료(0, 1, 2, 3...과 같은 
정수)의 인과관계분석을 위해서 많은 연구에서는 OLS를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OLS의 가정이 오차항이 정규분
포라는 가정하여 모형을 측정하기 때문에, 비정규분포를 
갖는 가산자료에 대해서 OLS의 적용은 부적절하다[24]. 
따라서, 특허와 같은 가산자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방
법이 요구되는데, 사건의 빈도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음이항 회귀모형이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5].

마찬가지로 특허와 같이 분포추정에 있어 0이 과다하
게 포함되고 위와 같은 과산포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제로팽창음이항회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특허가 0인 경우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음이
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OLS 및 NBR모형 분석을 위하여 Stata 13.1을 활용
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동

과 외부기술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OLS와 NBR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
업성과는 기술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종속변수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수는 앞에 설
명한 것처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활용정도와 외부
기술도입을 세분화 하여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써 연
구개발특성, 산업특성, 기업특성 등을 이용하였다.

4.1 기술성과 영향요인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술이

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정도는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B=0.220, p<0.01)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기술도입은 외부기술도입비중은 기술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B=-0.003, p<0.1)으로 

Variables B Std.Err t-valu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ional 
utilization

0.220*** 0.067 3.290

Percentage of external technology 
introduced 0.003* 0.003 0.740

External technology introduction 
amount -0.008** 0.004 -2.230

Difficulties in introducing external 
technology 0.001 0.007 0.100

Percentage of R&D Personnel 0.004 0.003 1.170
Percentage R&D Cost 0.000 0.000 -0.470
Industrial growth stage 0.161* 0.096 1.680
Industry change speed 0.086 0.096 0.890
Industrial stabilization 0.082 0.084 0.970

Enterprise Organization Scale -0.077 0.121 -0.630
Company location in industry 0.231*** 0.061 3.800

Number of employees 0.004*** 0.001 4.990

Type of 
company

IT 0.139 0.254 0.550
BIO-Medical 0.602*** 0.197 3.060

Knowledge Service -0.236 0.269 -0.880
Electronics 0.478*** 0.183 2.610
Chemistry 0.362* 0.215 1.690

Energy·Resource 0.512 0.340 1.510
cons 0.227 0.663 0.340

Note : p<0.1 : *, p<0.05 : **, p<0.01 : ***

Table 2. Technical performanc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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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외부기술도입금액은 기술성과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B=-0.008, p<0.01)으로 나타나, 가설 
(H2-1-1)과 (H2-2-1)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외부기술도입애로정도는 기술성과에 유의미한 결과
(p>0.1)의 도출되지 않아 가설 (H2-3-1)은 기각되었다. 

4.2 경영성과 영향요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술이

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정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B=25,100, p<0.01)으로 나타나 가설
(H1-2)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기술도입은 외부기술도입애로정도가 경
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B=-2,291, p<0.01)
으로 나타나, 가설 (H2-3-2)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외부기술도입비중과 외부기술도입금액은 경영성과
에 유의미한 결과(p>0.1)의 도출되지 않아 가설 
(H2-1-2), (H2-2-2)는 기각되었다. 

Variables B Std.Err t-valu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ional 
utilization

25100.4*** 7909.5 3.17

Percentage of external technology 
introduced -73.7 435.4 -0.17

External technology introduction 
amount -424.9 417.6 -1.02

Difficulties in introducing external 
technology -2291.6*** 839.0 -2.73

Percentage of R&D Personnel 1915.4*** 368.5 5.20
Percentage R&D Cost -8.2 14.0 -0.59
Industrial growth stage 21727.8* 11191.8 1.94
Industry change speed -15751.6 11417.0 -1.38
Industrial stabilization 13775.5 9493.3 1.45

Enterprise Organization Scale -64202.8*** 14522.7 -4.42
Company location in industry 134.1 7429.6 0.02

Number of employees 482.3*** 74.3 6.49

Type of 
company

IT -10836.0 30704.1 -0.35
BIO-Medical -4987.7 23358.0 -0.21

Knowledge Service -7576.9 32652.3 -0.23
Electronics -3924.4 22440.8 -0.17
Chemistry 72861.9*** 26567.9 2.74

Energy·Resource 16513.9 40812.0 0.40
cons 103185.30 79475.68 1.30

Note : p<0.1 : *, p<0.05 : **, p<0.01 : ***

Table 3. Management performance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result 

5.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과 기술도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
이전·사업화 기관의 복합활용을 측정하였으며, 기술도입
의 명확한 측정을 위하여 외부기술의 도입비중, 금액, 애
로사항 등을 구분하여 외부기술도입의 성과를 명확히 측
정하고자 하였다. 외부기술이전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기술성과와 경영성과를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정도는 기술성

과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대학·연구소 TLO, 
공공지원기관, 민간기술중개·마케팅 회사, 특허법인·컨설
팅회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이 다수 개입하는데, 
이러한 전문기관을 적정하게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기술
성과 및 경영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도입의 항목에 따라 기술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외부기술도입
비중이 높으면 기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입금
액이 높게 되면 기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기술도입비중은 높을수록 도입
금액은 낮을수록 기술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 
핵심기술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되,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
대적으로 기술적수준이 낮고 저렴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외부의 기술을 많이 활용할 때 기술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에서 높은 가격의 핵심기술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보조할 수 있
는 낮은 가격은 적정한 기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기술
적 성과를 높게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부기술도
입의 애로정도는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기술이 기업에 체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경영성과로 이어지
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
이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특성을 살펴보면, 산업성장단계가 초기일수
록 산업이 안정화 되는 영역의 기술성과와 경영성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화된 영역에서 시
장 확대되는 시점에 활용하여야만, 경쟁력 있는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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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화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기존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왔으나, 본 연구와 같이 기
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에 대한 복합활용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본 연
구를 통해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복합활용에 대
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기술도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
정하였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외부기술도입
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대다수로, 외부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
도입이 기업의 기술성과 및 경영성과로 구분하고, 기술도
입의 비중, 금액, 애로사항 등을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기술도입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이전 전문기관 
중심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측정한 연구에 머무른 것과 
달리,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기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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